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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idazolium계 이온성 액체의 물성이
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에 미치는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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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이

산화탄소를 분리, 저장, 전환 하려는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특히,

태양에너지를 직∙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화학적 또는 (광)전기화학적 온실가스전환연구

가 주목을 받고 있다. 그러나 탄소화합물 중 가장 안정된 이산화탄소를 다른 유용한 화합물로

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전환을 위하여 촉매 및 관련된 반응

조건의 확립이 필요하다. 이온성 액체(Ionic Liquids)는 비휘발성, 열적 안정성, 전해특성, 광투과

특성, 높은 전기 전도도 및 이산화탄소 용해도 등의 독특한 성질로 인하여 온실가스전환 분야

의 전해질 또는 매체로 연구되고 있다.  

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imidazolium계 이온성 액체를 이용하여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연구

를 수행하고, 구조와 온도, 수분함량 등 이산화탄소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하여

이온성 액체의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의 전해질 또는 매체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

았다.


